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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 창간 5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께

도축하의인사를 드립니다.

6·25전쟁이발발하고4개월뒤에창간한코리아타임스는전쟁의참상을국제

사회에알리는일로부터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지난53년간우리경제의발전

상과민주화과정을외국인들에게생생하게전달하는역할을해왔습니다. 엄혹

했던군사독재시절에도필봉을굽히지않고한국민의민주화열망을세계에알

린것은우리모두잘아는사실입니다.

이제는인터넷을통해전세계를상대로시시각각새로운소식을전하며우리

나라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크게이바지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어학

습에관심이많은국내독자들로부터도폭넓은사랑을받고있습니다. 한국을알

리는창(窓)으로서, 가장연륜이깊은 자지로서코리아타임스가이룩해온공

로는높은평가를받기에충분한것입니다. 

지금은세계와함께호흡하는시대입니다. 개방과협력은피할수없는시대적

흐름이되었습니다. 세계는우리안에들어오고우리는세계를향해나아가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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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김대중전대통령님내외분,

김우식연세대총장님, 그리고이자리에함께하신내외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기쁘고뜻깊은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기쁘기 그지없

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이 도서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도서관의개관을충심으로축하드립니다. 우리역사상처음으로전

직대통령관련전문학술기관을개설하게된연세대학교에도감사와축하의인

사를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퇴임한 이후에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봉사하는 전직

대통령의모습을고대해왔습니다. 역사속에서자랑과긍지로만날수있는대

통령을가진국민은행복합니다. 그런점에서오늘이자리는국민여러분께기

쁨과희망을드리는자리입니다. 각 정당의대표와각계지도자분들이모두함

께한마음으로축복해주고있습니다. 우리국민의오랜바람이현실로이루어지

는역사적인출발점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아울러전직대통령에대한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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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우리는역내국가와의지역협력을더욱강화하고자유무역협정(FTA) 흐

름에도적극동참해야합니다. 동시에세계에손색이없는기업하기좋은나라,

외국인들이생활하기편한나라를만들어가야합니다. 

이러한때에코리아타임스에거는기대는더욱클수밖에없습니다. 정확한보

도와깊이있는논평으로, 세계속에대한민국의위상을높이고우리의밝은앞

날을열어가는데더욱앞장서주기를바랍니다.

창간 53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코리아타임스의 무궁한 발전과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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